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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량 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.

 
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.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

일 국정감사에 이어 6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념 편향적인 

발언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.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, 노무현 전 대통령, 이재

오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공산주의자라 칭하는가하면 사법부와 공무원 중

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, 국사학자 90% 이상이 좌편향되어 있다는 극단적인 발

언도 서슴지 않았다. 고 이사장의 이러한 행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를 

안고 있다. 

첫째, 고영주 이사장이 다름 아닌 공영방송인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

방송문화진흥회의 수장이라는 점이다. 방송은 객관성, 공정성, 독립성이 생명이며 

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공정하게 취급하는 여론형성의 장이 되어야한다. 나

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산주의자라 낙인찍는 인물이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

에 있는 한 공영방송인 MBC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

이다. 통합진보당 해산과 한총련의 이적성 규명 등을 했으니 방문진 이사장으로 적

합하다는 고 이사장의 발언은 방송을 정치이념의 선전도구로 쓰겠다는 발상에 다름 

아닌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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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, 법조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정의 실현에 대한 사명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

법원의 판결에까지 색깔을 입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. 고 이사장

은 ‘대법관을 포함한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되었다’, ‘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

다’, ‘부림사건 당시의 불법 구금은 당사자 동의하의 합숙 수사였다’ 등의 일련의 발

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라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좌경의 딱지를 붙이고 법

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음을 드러내었다. 한마디로 법조인으로서도 자

격미달인 것이다. 

고영주 이사장은 자신의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서 물

러날 것을 촉구한다. 이러한 인물을 공영방송의 정책결정권자로 임명한 대통령 또

한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하고 국민에게 인사 실책에 대해 사과 하여야한다. 박근혜 

정권에서 보여준 숱한 인사 실책으로 사회적 분열이 조장되고 국격이 훼손되는 일

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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